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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야, 할머니 따라갈래?”

“어디 가시는데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간단다.”

“네, 좋아요!”

  여덟 살 ‘소리’ 양은 할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와 전철을 번갈아 타고 도

착한 곳은 서울 교외에 있는 한 중화요릿집이었어요. 음식점엔 할머니의 친구들이 벌써 

도착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머니 친구들은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 그

동안 못다 한 얘기들을 도란도란 나눴어요. 잠시 후 짜장면·짬뽕·탕수육 등 맛있는 중

국 요리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소리는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

하게 먹은 나머지, 갑자기 딸꾹질이 시작됐습니다.

“딸꾹~ 딸꾹~.”

“어머, 소리야. 깔딱질 하는구나. 내가 등 두드려주마.”

“깔때기엔 물 먹는 게 최고지. 소리야, 여기 물 있다.”

  할머니들은 소리의 딸꾹질을 멈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요. 잠시 후 가까

스로 딸꾹질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딸꾹질이 멈추자마자, 소리가 외쳤어요.

“할머니들! 깔때기는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깔딱질은 또 뭐예요?”

 딸꾹질을 부르는 말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깔딱질’과 ‘깔때기’도 그 중 하나인데

요. 깔딱질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깔때기는 강원 일부 지역과 경북 문경 등에서 딸꾹

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충청 일부 지역에선 딸꾹질을 ‘껄때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라

도 지역에선 ‘포깍질’이라고도 하죠. 

깔딱질·깔때기·포깍질엔
                 물이 최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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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은 딸꾹질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피게’(평안)입니다. ‘피

께’(평북), ‘피기’(평남·황해), ‘패기’(함경)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해요. 

  잠깐, 여기서 생활 상식 하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면 30초가량 숨을 참아보세요. 종이

컵에 입을 대고 숨을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딸꾹질이 나올 땐 이 두 방법을 한 번 

사용해보세요!



 1) ‘깔딱질’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 ‘딸꾹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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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딱질·깔때기·포깍질엔 물이 최고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여러분이 ‘딸꾹질’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딸꾹질’에 관한 경험을 그림이나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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